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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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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1
(제44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n 지난주 10대 핵심 키워드

① 속도전정책 ② 공모사업구조 ③ 정치적중립성 ④ 필코노미(감정소비) ⑤ 가격질서·구독모델

⑥ 인프라 대형화  ⑦ 예술인 소득격차 ⑧ 인구감소·지방소멸 ⑨ AI 전환 ⑩ 체류형 K컬처

n 주요 쟁점들

① ‘속도’인가, ‘구조설계’인가? → 단기적 성과에서 벗어난 중·장기 관점에서의 구조·생태계 전환

F 대형 이벤트(BTS 공연 등) 중심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강조되는 한편,

F 공모사업 중심 구조로 지역 문화재단의 외부 재원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F 기관장 공모 탈락 및 재공모 사례는 정책 실행 과정의 혼선을 보여준다.

② 시장 가격 질서와 공연 생태계 재편 → 단기 매출 확대 전략과 가치 기반 가격 체계 확립 사이의 균형

F 구독형 할인 모델 확산(40% 할인 시즌권 완판)과 과도한 할인 구조는

F 공연 시장의 가격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F 한편 상주 음악가 및 지역 상주 모델은 안정적 운영 실험을 확대하는 중이다.

③ 인프라 확장과 운영 내실 → 건립 중심 정책’에서 ‘운영 역량·콘텐츠 축적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F 대형 문화시설 건립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F 소장품·전문 인력·콘텐츠 축적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F 폐교·빈집 등 공공 자산 활용 전략 역시 정비 중심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④ 예술인 복지 확대와 소득 양극화 → 복지 정책 확대가 구조적 시장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F 저리 대출·연금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은 강화되고 있으나,

F 다수 예술인의 저소득·겸업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F 작가 노조 출범 등 노동권 담론도 확산되는 흐름이다.

⑤ 인구 감소·지방 소멸과 문화의 역할 → 문화정책이 인구·경제 정책과 결합하는 통합 설계가 가능한가

F 2030년 이후 학령 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험 지수 상승이 예상된다.

F 문화는 정주·체류·관계 설계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F 빈집·폐교·원도심을 문화 기반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확산 중이다.

⑥  AI 전환과 K-컬처 구조 변화 → 기술 혁신과 공공성·윤리·교육 체계를 어떻게 병행 설계할 것인가

F AI는 창작 방식뿐 아니라 제작 구조와 예산 체계까지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F K-컬처는 소비 단계를 넘어 ‘체류형 문화’ 단계로 확장 중이다.

F 외국인 체류 증가와 지역 브랜드 글로벌화 전략도 병행되고 있다.

n 종합 정리

  2026년 문화정책은 ‘확장’과 ‘전환’이 교차하는 시점에 있다. 속도·이벤트·인프라 중심의 확장 국면과 생태계·운

영·노동·체류 중심의 구조 전환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책 프레임은 다음의 전환 축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Ÿ 속도 → 방향

Ÿ 건립 → 운영 역량

Ÿ 할인 → 가치 기반 가격

Ÿ 복지 확대 → 시장 구조 개선

Ÿ 소비 → 체류·정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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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호) 속도는 빨라졌다고 하지만, 방향은 선명한가

  최근 문화정책은 속도를 앞세워 확대되고 있으나, 공모 중심 구조와 정치적 논란 속에 자율성과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시장과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공공의 설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연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 문화정책 속도 보다 방향을 먼저 생각할때

Ÿ “속도감 있는 문화 정책 추진”…BTS 광화문 공연 지원 조율 중(KBS, 2026. 02.12.)

- 속도전 문화정책 선언…예술인 공제·문화패스 확대, BTS 광화문 공연 지원 조율

Ÿ [탐사 기획_문화정책] '공모사업 공화국'이 된 지역문화재단....성과와 균열?(MOVE, 2026. 02.20.)

- 중앙은 공모로 정책 분절·플랫폼화, 지역은 선정경쟁 심화. 문화재단은 외부재원 KPI 의존 속 자율·지속성 약화

◯ 대선 지지 이력 인사 기관장 임명으로 정치적 중립·전문성 논쟁 확대

Ÿ 최휘영 문체부 장관 "산하 기관장 공모, 빨리 진행…마음이 급하다"(뉴스1 2026. 02.12.)

- 최휘영 장관 “정책 설계 완료했으나 실행 더뎌”…콘진원장 공모 32명 지원·전원 탈락, 재공모 신속 추진

Ÿ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에 '이재명 지지' 배우 장동직(조선일보 2026. 02.20.)

- 20대 대선 공개 지지한 모델 출신 배우, 공연예술과 무관한 채 2029년 2월까지 3년 임기

Ÿ 李대통령 지지 '구마적' 이원종, 연봉 2억 콘텐츠진흥원장 탈락(조선일보 2026. 02.12.)

- 이재명 지지 배우 이원종, 연봉 2억·임기 3년 콘진원장 공모 탈락

◯ 기능보다 감정…‘필코노미’가 바꾸는 여가·문화 소비 지형

Ÿ 기분이 지갑을 연다… 필코노미 시대, 감정이 돈이 되는 순간(커리어온뉴스, 2026. 02.19.)

- 2026 여가 소비 기능보다 ‘기분’…SNS 기반 감정형 체험 확대

Ÿ 감정이 지갑을 여는 ‘필코노미’ 시대 홍보 전략(NewsWire, 2026. 02.09.)

- 필코노미 확산 예술·공간·콘텐츠도 공감·위로 중심 소비로 전환

◯ 공공 지원 확대와 자생적 공연 생태계 형성 사이의 정책적 과제 부상

Ÿ 흥행작을 나눠주는 나라_'대표 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둘러싼 문화정책의 퇴행(MOVE, 2026. 02.13.)

- 문체부 140억 투입 흥행작 지역유통…창작 아닌 ‘배급’ 위주 논란

Ÿ 울산 공연시장, 이제는 ‘제값’ 받아야(경상일보, 2026. 02.19.)

- 2022~2024 분석, 과도한 할인 수요 억제…울산 ‘제값’ 요구

◯ 구독형 할인모델 확산과 브랜드 차용 난립 속, 공연시장 신뢰·가치 재정립 과제 부상

Ÿ 5만원만 내면 40% 무제한 할인 시즌권 돌풍…공연도 구독시대(매일경제, 2026. 02.08.)

- 세종 ‘구독 플러스’ 4만9600원에 40% 할인…1000세트 56분 완판, 시즌 매출 3억→10억 확대

Ÿ ② 2부 | '빈필'은 오지 않았는데....필하모닉 앙상블은 전국을 순회?(MOVE, 2026. 02.11.)

- 빈필 연상 앙상블 20~30개 난립…신년음악회, ‘이름값’ 의존 구조 고착

◯ 공공 공연장 요금 논란과 지역·상주모델 확산 속 구조 전환

Ÿ [단독] 계약 땐 없던 ‘대관료 폭탄’…슈퍼갑 예술의 전당(한겨레, 2026. 02.12.)

- 예술의전당 후원사 명시 공연 ‘기업 콘서트’ 간주…대관료 2배 인상 적용 논란

Ÿ 연주자·공연장 모두 윈윈…클래식계 '상주음악가' 바람(한국경제, 2026. 02.10.)

- 조성진·얀선 등 상주음악가 확대…연주자 실험·공연장 수익 ‘윈윈’ 구조 확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84758
http://m.ithemo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5&fbclid=IwY2xjawQF1ih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M-n5HfWej8kAHmst3KPDVXIEugNznuA3Eq7Z_GLOylpfJrsxqoGPLCjMMHA_aem_ozI57s0q9KRbrAiEogLyrA
https://www.news1.kr/life-culture/general-cultural/6071602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6/02/20/J4ZCAG2WLJCZDCLCMI3CHD2GDM/
https://www.chosun.com/culture-life/k-culture/2026/02/12/K5FM2J7BMVGWNAM7QNCVSFHCWE/
https://www.kairnews.com/news/468914
https://blog.newswire.co.kr/?p=18326
http://m.ithemo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1&fbclid=IwY2xjawP7usJ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UztQFoVl3OxMvGat5Kda-TbcXjHfJjyxpDLh8CyCavTZzTWVBow1X7P6HsQ_aem_4oZMNEP0-dCYt3Xdaz46Hg
https://v.daum.net/v/20260219003701033
https://v.daum.net/v/20260208173012308
http://m.ithemo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93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244558.html?fbclid=IwY2xjawP5fiN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7aMuacrltRDnXYkJI2EoaHyy9KSUwNwuvfLQ0Z_CEcF2gOdkeJU65e0pu6TA_aem_xBcCfOqsUrOS8qzdO2lMTw#ace04ou
https://news.nate.com/view/20260210n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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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클래식이 마을을 깨우다…소공연장의 예술 실험(한겨레, 2026. 02.15.)

- 서울 2시간 거리 유구읍에서 3~4만원 공연을 가까이(1m) 듣고, 70명 규모 클래식·무료공연도 즐겨

◯ 현장은 실험으로 확장하는데, 공공 인프라는 수집·콘텐츠 축적 구조가 취약

Ÿ 신진 작가 키우며 미술계 제3의 길 만드는 대안 공간들(매일경제, 2026. 02.09.)

- 루프·사루비아·대구 ‘싹’ 등 대안공간, 신진 작가 발굴·실험 전시로 미술계 ‘제3의 길’ 구축

Ÿ 540억 투입 전주시립미술관, 소장품 예산은 1억...내실 부족 우려(전북일보, 2026. 02.10.)

- 전주시립미술관 540억 중 수집비 1억(0.18%)…전문성·내실 부족 우려

◯ 제도적 안전망은 확장되지만, 다수 예술인의 소득·노동 불안은 여전한 구조적 간극

Ÿ 최대 1.2억 저리 대출에 국민연금 지원 확대…올해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뉴시스, 2026. 02.18.)

- 전세 1.2억(금리 1.95%) 상향·연금 50% 확대, 1만 8천명 300만원 지원 및 복지금고 출범

Ÿ 서울 예술인, 창작 공간 불안정…소득 낮아 42.1% 겸업(뉴시스, 2026. 02.10.)

- 서울 예술인 7만 1,384명, 42.1% 겸업…예술수입 1,304만원·월세 57.7%

Ÿ “작가도 노동자” 작가노조 이달 말 공식 출범(매일노동뉴스, 2026. 02.19.)

- 작가 80여명 ‘작가노조’ 2/28 출범…205명 조사서 연수입 500만원↓ 50.7%

◯ 공간·비평·지원이 연결된 지역 창작 인프라 구축

Ÿ [전주시]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7년째 이어지는 예술 생태계 육성(투데이안, 2026. 02.20.)

- 전주 19~39세 청년예술인 25팀에 팀당 340만원 지원…7년째 지속 추진

Ÿ "화성 예술인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OhmyNews, 2026. 02.05.)

- 시립미술관을 건립 중인 화성시 장흥아뜰리애 연계하는 레지던시 트랙 신설, 관내 폐교, 빈집 활용한 공간 운영 요구

Ÿ 지역 예술가 알리려···또따또가, 비평실험(국제신문, 2026. 02.10.)

- 또따또가, 25팀 156명 입주…작가별 1:1 비평집 발간

◯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말하면서도, 제도 설계에선 예술기업이 주변화되는 정책 불균형 문제 제기

Ÿ 인천시, 다른 분야 지역 우대 적용해도…예술기업만 ‘홀대’(경기신문, 2026. 02.18.)

- 100억↓ 건설·용역엔 지역 기업 우대 적용, 예술기업은 가산점 1~2점만 부여되어 상대적 홀대

◯ 빈집·공실을 문화로 재생…청년예술 결합한 원도심 활력 전략

Ÿ 청년예술·상권 결합…북구 'ART 인 PLACE' 상가 공모(파이낸셜뉴스, 2026. 02.10.)

-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 지난해 9개 상가 1만 7,067명 참여하여 호응 얻은 ‘ART 인 PLACE’ 확대

Ÿ 진주 원도심 골목, 관광 명소로 만든다(경남도민일보, 2026. 02.08.)

- 진주 원도심에 213억 투입…공방골목·체험관 조성, 10년간 1조1,080억 관광개발 추진

Ÿ 세종 상가 공실 해법은… "문화시설 조성과 임대인 지원 필요"(중도일보, 2026. 02.05.)

- 세종 어반아트리움 공실률 43.6%(전국 13.5%)…아동·청소년 문화시설·2~3%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촉구

Ÿ [빈집의 재탄생] 작품에 감성을 더해준 낡은 아파트 빈집(중도일보, 2026. 02.05.)

- 50년 넘은 1,164세대 수정아파트, 절반 빈집…월세 15만원 공간을 2017년 갤러리로 재생, 9년째 2주~1개월 단위 전시 운영

◯ 인구 감소 본격화…노동력 부족·지방 소멸 ‘임계점’ 도달

Ÿ 머스크가 한국에 집착한 이유 있었네…'딱 4년 남았다'(한국경제, 2026. 02.12.)

- 2030부터 취업자·경제활동인구 감소…2034년 122만명 추가인력 필요

Ÿ 전주마저 뚫렸다…전북자치도, 인구 소멸의 ‘마지노선’ 붕괴'(전북도민일보, 2026. 02.09.)

- 전북 소멸위험지수 35.0 전국 14위…전주 64.1→58.5↓, 고령화율 26.6%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45152.html
https://v.daum.net/v/20260209111813910?f=p
https://v.daum.net/v/2026021017271007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8_000351746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05_000350373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75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998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04777
https://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500&key=20260211.22013003410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84839
https://www.fnnews.com/news/202602101111477788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000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60205010002115
https://v.daum.net/v/20260222064645702
https://v.daum.net/v/20260212173848113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212&sc_section_code=S1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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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터미널이 멈추면 도시도 멈춘다 — 진주 터미널 공동화가 던지는 ‘지방 소멸’의 경고(경남뉴스, 2026. 02.22.)

- 전국 터미널 326→283곳 감소, 43곳 폐쇄…진주–성남 노선 60% 감축, 하루 4회로 축소 등 터미널 공동화가 지방소멸 가속 경고

◯ 빈집을 철거·정비 대상이 아닌, 인구·문화·경제 회복의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정책 재설계 필요

Ÿ 기획 경제편 = 4장 3편. 빈집을 고치면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는 착각'(투데이충남, 2026. 02.09.)

- 충남 빈집 12.7%…정비 중심 정책 반복, 정착 설계 부재가 근본 한계

Ÿ 대구광역시, 국비 15억 원 포함 총 33억 원 투입해 빈집 128동 정비 추진(국제뉴스, 2026. 02.10.)

- 대구시 국비 15억 포함 33억 투입…빈집 128동 정비 추진

Ÿ 단돈 1700원에 빈집 내놨더니…'인기 관광지' 된 시골 마을 [프리미엄 콘텐츠-집 100세 시대](한국경제신문, 2026. 02.05.)

- 전남 고령 27.2%·10만명당 빈집 1,118가구…日·伊는 세제·1유로 정책으로 해법 모색

Ÿ 빈집, ‘사회적 골칫덩이’ 아닌 ‘자원’으로..해외서 해법 찾을까(DAILY POP, 2026. 02.09.)

- 빈집을 ‘자원’으로 전환…일본·유럽 민관협업·과세·리모델링 해법 주목

◯ 학생 급감과 폐교 방치…학교 인프라 구조 전환 시급

Ÿ 2030년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2026곳…입학생 10명 이하 2257곳 전망(대한경제, 2026. 02.19.)

- 2030년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2,026곳…입학생 10명 이하 2,257곳 전망

Ÿ 전국 폐교 376곳 활용 않고 방치… 관리비만 빼먹는 ‘유령 공공자산’(서울신문, 2026. 02.19.)

- 전국 폐교 4008곳…최근 3년 104곳 추가, 376곳 미활용·82곳 30년 방치

◯ 문화·관광 통합형 재단 모델 확산 속, 전문성·재정 지속성·거버넌스 설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

Ÿ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완주문화관광재단 전환 필요"(전북일보, 2026. 02.12.)

- 완주군의회 문화재단→문화관광재단 전환·전문경영인 도입 촉구

Ÿ 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논란 빚은 문화재단 출자 동의안 통과(경기일보, 2026. 02.10.)

- 양주시 5억 출자·28.2억 출연…문화관광재단 설립안 통과

Ÿ 여수문화재단, 이르면 상반기 출범…임원 공개모집(연합뉴스, 2026. 02.09.)

- 여수문화재단 상반기 출범 추진, 대표이사 등 임원 공모 착수

◯ 공공부문 고용 확대 흐름 속, 문화기관은 ‘숫자 증가’보다 인력 구조·운영체계의 질적 혁신이 과제로 부상

Ÿ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유연성 확대 정책 시급”(매일노동뉴스, 2026. 02.18.)

-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운영 경직성 완화와 인건비·인력계획 유연화 촉구

Ÿ 2026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2.09.)

- 예술·스포츠·여가업 16.4만명, 전년比 5.1천명↑(3.2%)

Ÿ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2만 7000명… 통계 집계 후 최대치(천지일보, 2026. 02.09.)

- 공공기관 정규직 2만7021명(35%↑)…청년 88.6%, 현원 40만 4,143명 최대

Ÿ 인천 공립박물관, ‘늘리기’에서 ‘잘 운영하기’로 정책 전환 필요(라이브뉴스, 2026. 02.10.)

- 인천 공립박물관 15곳 운영…신규 확충 속 전문인력·정책팀 신설 등 질적 전환 필요

◯ AI는 창작 방식뿐 아니라 제작 구조·예산 체계까지 바꾸는 ‘문화산업 전환 변수’화

Ÿ AI, 문화예술 생태계를 바꾸다(무등일보, 2026. 02.08.)

- AI 확산으로 창작 주체·도구 개념 변화…미술·문학·공연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 재편

Ÿ 인공지능은 어떻게 한국 문화산업의 DNA를 바꾸고 있나(테크41, 2026. 02.19.)

- 200조 K컬처, 제작비 1/10↓·R&D 1515억·예산 7.8조 투입

◯ AI 문해력 격차 확대 속, 지역 기반 읽기·쓰기 교육의 역할 부각

Ÿ 성적·경제수준 따라 벌어지는 ‘AI 문해력 격차’⋯“취약계층 교육 강화해야”(이투데이, 2026. 02.19.)

- AI 정보 사실판단 역량 격차…성적 상 3.65·하 3.25, 소득 상 3.61·하 3.25

https://www.gnnews24.kr/news/articleView.html?idxno=31256
https://www.today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461091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269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30596i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6321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2191451238260267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219019003
https://www.jjan.kr/article/20260212500148
https://v.daum.net/v/20260210153000917?from=newsbot&botref=KN&botevent=e
https://v.daum.net/v/20260209163826645?from=newsbot&botref=KN&botevent=e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83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3734#policyBriefing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2992
https://livesnews.com/mobile/article.html?no=59404
https://m.mdilbo.com/detail/GMf1k1/752966
https://v.daum.net/v/20260219082919274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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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내일은 베스트셀러 저자'...문해력 키우는 '대구 책 쓰기'(TBC뉴스, 2026. 02.18.)

- 2009년 시작 대구 청소년 책쓰기, 누적 570권·올해 40여권 출간

◯ K컬처, 소비를 넘어 체류의 시대로

Ÿ [광화문에서/박선희]K를 넘어선 ‘K컬처’의 시대… 무엇이 가장 한국적인가(동아일보, 2026. 02.18.)

-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그래미 수상, K컬처 탈국경·혼종화 확산

Ÿ [시사쇼]'젊은 서양인들'이 한국에 몰려온다(아시아경제, 2026. 02.19.)

- 한국 체류 외국인 278만명 역대 최다…40세 이하 59%, 영·이·프 1000%↑

Ÿ 지난해 54만 명 찾은 ‘서울 공공한옥’, K-주거문화 확산 플랫폼으로(한국미디어뉴스, 2026. 02.18.)

- 서울 공공한옥 20여곳 54만명 방문, 미리내집 3,754명·보문동 956명 접수 등 최대 경쟁률 기록

◯ 지자체 주도형 K-로컬 브랜드 글로벌 확산 전략

Ÿ 전주문화재단, 밀라노서 한복의 미를 알리다(전라일보, 2026. 02.18.)

- 2월11~16일 밀라노 올림픽 현장서 전주한복 홍보관 6일 운영

Ÿ 강릉시, 일본 시부야 팝업스토어 성료... 3천여 명 방문(강릉넷TV, 2026. 02.09.)

- 1월29~2월1일 시부야 팝업 4일 운영, 3천명 방문·사전예약 600명

◯ 보관 중심 시설에서 참여·창작 중심 공간으로의 전환하는 도서관

Ÿ '도서관을 왜 가요?' 서울대생 돌변한 이유가…'놀라운 현실'(한국경제, 2026. 02.19.)

- 서울대 도서관 출입 6년새 40%↓, 성인 독서율 43%…전자책·스터디카페 선호 속 리모델링 확대

Ÿ 인천문화재단, 경인교대와 함께 인천미술은행 개방형 수장고 개소(내외뉴스통신, 2026. 02.19.)

- 2월10일 경인교대 도서관 4층 70평 규모 미술은행 개방형 수장고 개소

Ÿ 계양구 효성도서관, 청년 작가 창작공간 '작가의 방'시범운영(경인신문, 2026. 02.06.)

- 만 19~39세 청년 작가에 1인 집필공간 무료 제공, 그림책 작가 김은지와 함께 전시·독후 특강도 진행

◯ 창작–교육–공공 인프라를 잇는 예술교육 생태계 재설계

Ÿ ‘예술로 지역을 잇는다’…춘천문화재단, 다장르 공감 프로젝트 입주예술인 공개 모집(더센뉴스, 2026. 02.20.)

- 예술교육실험실 입주 예술인 4팀 선정, 3~7월 활동비 및 공간지원, 시민대상 3회 프로그램 운영 등

Ÿ 작곡가 김형석, 英 옥스퍼드대와 K-컬처 교육과정 만든다(뉴시스, 2026. 02.20.)

- 김형석, 옥스퍼드와 K팝 인성·리더십 과정 개발·동요집 출간 준비

Ÿ 이은주 의원, K-컬처 흐름을 예술교육으로 잇는 공립 교육 기반 구축 필요성 강조(전국시민의소리, 2026. 02.20.)

- 경기도 이은주 의원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별 공립 예술특성화고·전담센터 설립 촉구

◯ 지역 먹거리 축제의 브랜드화 전략과 민관 협력 모델 확장

Ÿ 원주라면축제, 올해 대폭 확대...원주 대표 먹거리 축제로 전환(강원일보, 2026. 02.19.)

- 원주라면축제 예산 6천만→2.7억 확대, 민관 협력 브랜드화

◯ 청년 ‘쉬었음’ 46.9만명 시대…고립 속 느슨한 공동체로 관계 회복 모색

Ÿ ‘쉬었음’, 20대 후반 비중 늘어…“팬데믹 영향…맞춤 정책 필요”(한겨레, 2026. 02.20.)

- 청년 ‘쉬었음’ 46.9만명…20대 후반 확산, 세대별 맞춤 대책 촉구

Ÿ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2030 혹한 '할일공동체' 모임 뭐길래?(머니투데이, 2026. 02.22.)

- 월 1회 2~3명 모여 메일·일기 등 소소한 할일 함께…1인 가구 2030, 10명 내외 SNS 인증 모임으로 유대·외로움 해소

◯ 광역·기초 지자체 문화 인프라 확장 경쟁…클러스터 전략 본격화

Ÿ 강원특별자치도 ‘2026 강원 문화예술 4대 중점 정책’ 발표(강원일보, 2026. 02.10.)

- 총 700억원 투입, 100억 추경으로 예술인 지원 확대·격차 해소

https://www.tbc.co.kr/news/view?pno=20260203154505AE05647&id=203633&c1=code&c2=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218/133376136/1
https://v.daum.net/v/20260219152812193
https://www.kitvnews.co.kr/news/article.html?no=1569712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46
https://www.gnnet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0
https://v.daum.net/v/20260219175128132
https://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629
https://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355
http://������������� ���� ������ 4�� ����, 3~7�� Ȱ���� �� ��������, �ùδ�� 3ȸ ���α׷� �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20_0003519906
https://www.gn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23
https://m.kwnews.co.kr/page/view/2026021909373645954?fbclid=IwY2xjawQEwoV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2lVhSzLc0hVc2AinCjFuXFSy7CdRT6P_MZwAmxiCCCBhvEZtgMRvCQl1yrA_aem_IIRdrthLMZW_oa9T0YwPKQ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45649.html?fbclid=IwY2xjawQEy8h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SgRn-PseKGgD_AQd6THkkoYkwiPctWdUswId-PneaAIo7h1gxr6JQUwOsQA_aem_CiJAdrEwg5TGwGG5EnETsQ#ace04ou
https://v.daum.net/v/20260222081044701
https://v.daum.net/v/202602101217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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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밀양시, 밀양아리랑 앞세워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도전(연합뉴스, 2026. 02.20.)

-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도전…밀양아리랑 기반 음악산업·시민참여 생태계 구축 추진

Ÿ 전남지사, ACC갔다…"광주 금남로에 예술복합단지 조성"(뉴시스, 2026. 02.20.)

- 김영록 전남지사 ACC 중심 금남로 예술복합단지·K-아트클러스터 조성 및 광주·전남 1+5 문화수도 비전 제시

Ÿ 서산시, (가칭)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중도일보, 2026. 02.20.)

- 서산 석남동 286-13 일원에 국악원 분원 등 6개 시설 조성, 실시계획 인가로 본격화

◯ 기후위기, 새로운 문화장르로 부상

Ÿ 기후소설상 지원 2배 늘어...새 문학 장르 되나?(뉴스펭귄, 2026. 02.18.)

- 영국 기후소설상 지원작 2배↑…‘클라이파이’ 장르화·흥행성 확인, 한국 영상물 반영은 4%↓

◯ 지방선거 앞두고 ‘문화인프라 대형화’ 경쟁 본격화

Ÿ 관광산업 활성화 카드 꺼낸 오세훈…한강변 개발에 도시정비까지 총력전(아시아투데이, 2026. 02.20.)

- 여의도 6만7944㎡ 제2세종문화회관 착공, 2029년 준공…한강 문화벨트 조성

Ÿ "K-컬처밸리 또 지연"…지방선거 앞둔 고양지역 주요 변수로 떠올라(뉴스1, 2026. 02.16.)

- K-컬처밸리 협약 12월 연기…지방선거 고양 핵심 쟁점 부상

Ÿ 조용식 전 청장 "황등 폐석산, 세계적 미디어아트 중심지로"(아이뉴스24, 2026. 02.19.)

- 전북 익산 조용식 후보자 황등 폐석산 세계적 미디어아트 특화지구 공약

Ÿ [6.3 지방선거 이모저모] “수원에 ‘삼성역사박물관’ 건립”… 권혁우, 1호 공약 발표(중부일보(, 2026. 02.11.)

- 권혁우, 수원에 ‘삼성역사박물관’ 건립…산업유산 문화관광 거점화 공약

◯ 시민사회, 중앙의존 성장 벗어나 지역순환·자치 전환 요구

Ÿ “‘지역내 자금의 역외유출’ 막는 지방선거 공약을”(중기이코노미(, 2026. 02.12.)

-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자금 역외유출 차단”…지역화폐2.0·공공은행 공약 제안

Ÿ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2026 지방선거 100대 마을정책 제안집 발표(SSE미디어랩, 2026. 02.14.)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돌봄·공간·활동가 등 100대 마을정책 관련 정책 제시

◯ 대법 “성과급=평균임금”…삼성 퇴직자 집단소송

Ÿ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하라"... 대법원 판결에 삼성 퇴직자들, '줄소송'(인사이트, 2026. 02.19.)

- 대법 “삼성 TAI 평균임금 포함”…퇴직자 22명·40명 집단소송 이어져

◯ 잊혀져가는 것에 대하여-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발표 시점은?

F 2026년 뉴스1 기사에서 “정책 설계는 완료했으나 실행이 더디다”는 발언을 보며,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언제쯤 발표될지 궁금해집니다. 

Ÿ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의미(Landscape Times, 2014. 05.07.)

- 단편적 지역문화 법체계 보완, 고유 자원 활용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Ÿ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발표(The Public, 2020. 02.10.)

- 2020.2.10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발표, 4대 전략·15과제 추진

Ÿ 지역문화진흥계획을 말한다는 것의 어려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문화토론회> 리뷰 좌담(양산타임스, 2020. 02.09.)

- 2025년 11월 19~27일 4개 권역 순회, 제3차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Ÿ 양산시, 제1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착수(양산타임스, 2020. 02.09.)

- 2026~2030 양산형 지역문화진흥계획 착수, 생활권 기반·문화격차 해소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009110005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20_0003520596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60220010006275
https://v.daum.net/v/20260218100502631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20010005974
https://www.news1.kr/local/gyeonggi/6074814
https://v.daum.net/v/20260219172614903?from=newsbot&botref=KN&botevent=e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17066
https://www.jungg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13
https://ssemedialab.net/posts/70te2oO?fbclid=IwY2xjawQAIl9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4856IfYbPePhVEUqiwKN6zxkellN_0r9FD-633rx7s6QtnOknCBQwYs4dfNQ_aem_An2cUAY-Av0JYA3E0byJHA
https://www.insight.co.kr/news/543558?fbclid=IwY2xjawQDtnV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7FuF80Yp0jFizMNJJhyWXmCa2SBr0YQt0z4vY2dw8ydmNYbS93VmV1TzHypQ_aem_jlhas3hA1JTGZKz_5y37xg
https://www.news1.kr/life-culture/general-cultural/6071602
https://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276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17345
https://culture-policy-review.tistory.com/m/415
http://www.y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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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정리하며) 속도는 붙었지만, 방향은 선명한가?

  2026년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기조

로 대형 공연 지원을 조율하고, 예술인 공제와 문화패스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정책 추진의 동력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속도가 곧 방향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중앙은 공모로 정책을 세분화하고, 지역은 선정 경쟁에 매달리는 구조가 고착되면

서 ‘공모사업 공화국’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외부 재원과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가 강화될수록 지역문화재단의 자율

성과 축적 기반은 약화되고, 수치 관리에 밀려 장기 전략은 뒤로 밀린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방향은 여전히 불분명하

다. 기초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구조적 개선 없이 변화만 가속되는 현실 앞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체부 산하기관장 공모를 둘러싼 논란 역시 같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정책 설계의 완결이 강조되지만, 실행 

단계의 신뢰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의 설득

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화행정의 리더십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구현했는가

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시장 역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분’을 소비하는 흐름 속에서 구독형 할인 모델은 단기 매출을 끌어올렸지만, 

과도한 할인과 브랜드 차용은 장기 신뢰를 잠식한다. 흥행작 중심의 유통 구조 또한 창작 생태계의 다양성을 약화시

킨다. 반면 상주음악가 제도와 소공연장 중심의 실험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관건은 시장 논리를 넘어 이러

한 실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이와 맞물려 인프라 확장과 복지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형 시설 건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건물을 짓는 일이 

곧 문화를 축적하는 일은 아니다. 수집·연구·운영에 대한 안정적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외형은 커져도 기반은 약해

진다. 예술인 복지 역시 확대되었지만 낮은 소득과 겸업 구조 속에서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산업과 복지, 

노동을 분리해 다루는 한 구조적 간극은 좁혀지기 어렵다. 정책의 초점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에 두어야 한다.

  한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그리고 AI 확산은 문화정책의 또 다른 조건이 되고 있다. 폐교와 빈집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자산이며, 문화·교육·창업이 결합될 때 지역은 순환을 회복할 수 있다. AI는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새

로운 문해력 격차를 낳고 있다. 기술 적응의 속도보다 지역의 학습과 축적 구조가 더 중요하다. K컬처가 소비를 넘어 

체류의 단계로 확장된 지금, 성과의 화려함보다 지역에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더 본질적인 과제

가 되고 있다.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2025년 2월에 발표되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확정·발표되지 못한 상태다. 새로운 

5년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계획이 지연되면서, 설계는 과연 완결된 것인지, 방향은 분명한지 다시 묻게 된다. 계획은 

문서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의 자율성과 축적 구조, 창작의 지속성을 보장할 때 비로소 실행의 의미를 갖는다.

문화정책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확장의 경쟁도 아니다. 사람과 장소, 기억과 미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속도보다 방향, 확장보다 내실. 2026년 문화정책이 다시 붙들어야 할 기준이 아닐까?


